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집회 14,2)“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집회 14,2)

주님, 주님의 이 말씀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주님, 주님의 이 말씀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으로 저희가 활기를 얻어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으로 저희가 활기를 얻어

시간 속에서 순례를 계속하게 도와주소서.시간 속에서 순례를 계속하게 도와주소서.

분열된 이 세상에분열된 이 세상에

친교의 희망을 전하게 도와주소서.친교의 희망을 전하게 도와주소서.

전쟁으로 상처 입은 이 세상에전쟁으로 상처 입은 이 세상에

평화의 희망을 전하게 도와주소서.평화의 희망을 전하게 도와주소서.

인간성을 상실해 가는 이 세상에인간성을 상실해 가는 이 세상에

웃음이 넘치던 예전의 그 아름다움을 전하게 도와주소서.웃음이 넘치던 예전의 그 아름다움을 전하게 도와주소서.

우리의 손주들과 사랑하는 이들에게,우리의 손주들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저희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그리고 저희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다정하신 주님의 기억을 일깨우게 도와주소서.다정하신 주님의 기억을 일깨우게 도와주소서.

주님에게서 멀어진 이 세상에주님에게서 멀어진 이 세상에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새 생명의 희망을 전하게 도와주소서.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새 생명의 희망을 전하게 도와주소서.

주님, 주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고주님, 주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나이다.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나이다.

아멘.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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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 갈바리아의 성 십자가 성당 연중 제17주일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제5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기도

제5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2025년 7월 27일)



평일미사
토 (7/19) 월 (7/21)

화 (7/22)
내촌 / 본당

수 (7/23)
본당 / 송정

목 (7/24)
송정 / 본당

금 (7/25)

14명 12명 11명 / 24명 16명 / 12명 11명 / 25명 23명

주일미사
(7/20)

내촌공소 토요일 저녁 두촌공소 송정공소 교중미사 철정공소

19명 33명 26명 26명 74명 17명

성산 갈바리아의 성 십자가 성당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박영수, 강민정, 이천희, 이효순, 김시남, 김종녀, 김석기, 최동자, 이형귀, 강인식, 최정화, 엄금순, 이정자

연중 제16주일

주일 헌금 1,199,000 교무금 1,180,000 감사 헌금

양성, 복지, 원로 50,000 성전건축 적립금 130,000 미래 기금 40,000

미사 참례 현황 총 신자 714명 중 주일미사 195명 참례 / 참례율 : 27.31%

레지오 훈화 - 올바른 레지오 마리애 신심
8-1. 맺음말 (2)

레지오 마리애 선서문 논쟁은 성령과 마리아의 관계에 대하여 새로운 신학적 전망을 제시하도록 

과제를 던져 준다. 사실 이 선서문의 문제는 ‘성령의 보편적 현존과 활동’을 마리아의 역할 안으로만 

한정시키려는 데에 있다. 이는 성령과 성모 마리아의 신비로운 관계를 일종의 ‘상호 경쟁’ 구도로 변

질시켜, 헤어날 수 없는 미로 속에 가두는 것과 같은 잘못이다. 마리아의 ‘참여적 중개’ 역할이 성령

의 보편적 현존과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원 활동과 동일시되거나 ‘상호 경쟁’의 구도로 자리 

잡는 것은 신학적으로 옳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이브 콩가르 추기경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가톨릭 

영성가들의 일부 표현들은 비판받을 수 있다. 그들은 은총과 영적인 삶의 직접적인 효과를 마리아에

게 귀속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다가는 하느님과 성령의 양도할 수 없는 업적까지도 마리아에게 돌릴

지 모르겠다. 그런데 마리아의 역할은 그녀를 육화하신 말씀의 어머니로 만들고 모든 거룩함과 성인

들의 통공의 원리이신 성령의 역할 안에 자리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과 마리아의 관계를 숙고하며 신학적 풍요로움을 통하여 이것을 재정립하여야 

할 필요를 느끼는데, 예를 들어, 성모 마리아와 관련한 다양한 ‘대중 신심’을 신학적으로 연구하는 것

은 이러한 길을 여는 하나의 좋은 시도가 될 수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대중 신심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셨고, 대중 신심의 신학적 의미를 새로이 탐구하는 흐름이 이미 대두하였다. 그런데 여

기에는 성령론적 접근과 성찰이 꼭 필요하다. “대중 신심은 하느님 백성의 자발적인 선교 활동의 참

다운 표”으로서 “이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한 실재와 관련되고 성령께서 그 주역”이시기 때문

이다.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 올바른 레지오 마리애 신심,  44~46쪽>


